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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공식 출범…신동빈 회장 안정적 경영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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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롯데그룹이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4개 상장 계열사의 투자부문이 합병된 &lsquo;롯데지주 주식회

사&rsquo;로 공식 출범했다.

 

롯데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천명해 온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됐다. 롯데그룹은 1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기자간담회

를 열고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체제전환으로 인해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롯데제과

등 4개 회사가 상호보유하고 있던 지분관계가 정리되며 순환출자고리는 대폭 축소된다.

경영과 관련한 지분 구조도 바뀐다. 신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13.0%이고,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율

은 4.5%에 그친다. 신 회장의 한국 롯데계열사의 지분은 27.2%에 달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

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롯데지주 출범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되면서 롯데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주주중심

의 경영문화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주회사 출범으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기

존 50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순환출자고리 해소에따른 경영 투명성 제고와 함께 사업과 투자부

문간의 리스크가 분리되면서 경영효율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주주중심의 경영문화도 강화될 전망이

다. 그동안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저평가됐던 기업가치에 대해 시장의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상당한 주가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롯데지주 황각규 대표이사는 &ldquo;이번 지주회사 

출범은 국민께 &lsquo;변화하고 혁신하는 롯데&rsquo;를 만들겠다고 약속 드렸던 것을 실현하는 본격적

인 걸음&rdquo;이라며 &ldquo;100년 기업을 향한 롯데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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